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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 22.(목) 17:30

< 1.23.(금) 조간 >
배포 2026. 1. 22.(목)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긍정 판정

 - 제468차 무역위원회에서 의결 2건, 조사개시 2건 보고
 - 25년 무역위 운영 성과도 보고, 총 13건 덤핑조사신청·8건 덤핑방지조치 시행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형)는 1.22일(목) 제468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덤핑조사사건」에 대해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의 

덤핑 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

하고, 향후 5년간 43.35%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

하기로 의결하였다. 현재 동 제품에 대해서는 25.9.19일부터 잠정덤핑방지

관세 43.35%가 부과 중이다.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덤핑조사사건」에 대하여도 덤핑사실과 국내

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하고,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콩하이량에 

대해서는 3.64%, 파인메탈에 대해서는 8.41%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경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하였다.

  아울러,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2차 재심)」덤핑  

방지관세부과 종료재심사 및「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불공정무

역행위 조사 등 조사개시 2건도 보고받았다.

  또한, 무역조사실은 2025년 덤핑 및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를 무역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최근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

기화 추세로 저가의 불공정 수입재 유입이 증가하면서 국내 기업의 덤핑

조사신청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입에 따른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

위에 대한 기업의 신청도 활성화되는 추세이다. 

 먼저 덤핑사건을 살펴보면, 2025년에는 ‘87년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

대규모인 13개 품목에 대한 덤핑조사 신청이 접수되었으며,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8개 품목에 대한 덤핑방지조치가 추가 시행됨으로써, 25

년말 기준 15개국 28개 품목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조치가 시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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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조사신청 건수 측면에서 2025년 13건은 무역위 출범 이래 역대 최

대치로서 덤핑신청이 본격 증가하기 전인 ’21, ‘22년 대비 2배 이상이며, 

조사물품으로는 철강･화학제품이 10건, 국가별로는 중국산 제품이 9건을 

차지한다. 

  신청 건수 증가와 더불어 사건은 점점 대형화･복잡해지고 있다. 덤핑제

품의 해당 국내시장 평균 규모는 ’25년 1조 8천억 규모로 ‘21년 1503억

원에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외 이해

관계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어, 조사 복잡도와 난이도가 증가하고 있다. 

    * 대표 사건의 이해관계자 수: (열연후판) 256개社, (열연강판) 1,000개社 이상

  또한, 덤핑조사 결과, 중국산 열연후판, 중국·인니·대만산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 2건의 일부 공급자에 대해서는 가격약속이 체결되었고, 중국산 

PET필름에 대해서는 최초로 국내 생산자 요청에 의한 상황변동 중간재심

이 진행되어 2개 중국 수출자에 대한 덤핑률이 상향 의결되었다.

  한편, 불공정무역행위조사에서는, 과거 상표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중심에서 ’15년 기점으로 특허권 침해 사건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무역위 절차가 특허소송 등 소송에 비교하여 권리구제가 신속하게 

진행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으로 글로벌 기업간 제소도 꾸준히 있으며, 표

준특허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 신청도 제기

되고 있다. 

  무역위원회는 덤핑과 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철

저하게 대응하여 공정한 무역질서를 확립하고 국내산업의 피해를 적기에 

구제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담당 부서 무역조사실 책임자 과  장 이민영 (044-203-5850)

<총괄> 무역구제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박만희 (044-203-5851)

산업피해조사과 책임자 과  장 류동희 (044-203-5860)

담당자 사무관 우혜영/이정효 (044-203-5861/5866)

덤핑조사과 책임자 과  장 김민정 (044-203-5870)

담당자 사무관 이동주/문현철 (044-203-5874/5875)

덤핑조사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영윤 (044-203-3860)

담당자 주무관 김한결 (044-203-5845)

불공정무역조사과 책임자 과  장 최우준 (044-203-5880)

담당자 사무관 한상현 (044-203-5881)

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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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최종판정)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 (원심)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LS전선 (주)

ㅇ (조사대상공급자) 형통, 양쯔, 진씽통 (3개社)

ㅇ (조사대상물품) 단일모드 광섬유(Single Mode Optical Fiber)
ㆍ(정의) 유리소재인 모재를 고열로 녹여 생산한 원통형 유전체 도파관으로서, 

  코어, 클래딩, 아크릴 코팅층 등으로 구성되어, 국제전기통신연합 전기통신표준

  화부문(ITU-T)에서 정의하는 G.652 단일모드 광섬유 A·B·C·D와 G.657 굴곡강화 

  광섬유 A1·A2의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

  - 다만, 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및 단일모드 광섬유 G.652.D중 Low 

    Loss 제품은 부과대상물품에 포함되지 않음

ㆍ(용도) 전화, 인터넷, 케이블TV 등 통신네트워크의 정보 전달 매체로 광케이블 원료

ㆍ(관세품목분류) HSK 9001.10.0000

  - 기본관세율 8.0%, WTO 협정세율 8.0%, 한-중 FTA협정세율 0%

□ 조사 경과 : 조사신청(`25.1.2.) →조사개시(`25.3.7.) → 예비판정(`25.7.24.) →

공청회(`25.10.23.) → 최종판정(`26.1.22.)

□ 최종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공급국 공급자 (수출자, 생산자)
최종
덤핑률

중국

Hengtong Optic-Electric Co., Ltd. 및 그 관계사

(형통 및 그 관계사)
43.35%

Yangtze Optical Fibre and Cable Joint Stock Limited

Company 및 그 관계사 (양쯔 및 그 관계사)
43.35%

Hangzhou Jinxingtong Optical Fiber Technology Co., Ltd.

및 그 관계사 (진씽통 및 그 관계사)
43.35%

그 밖의 공급자 43.35%

□ 향후 계획 :무역위 결과, 재경부 건의 및 해당 정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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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예비판정) 태국산 이음매없는 동관 (원심)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능원금속공업, 엘에스메탈 (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삼정회계법인) 

ㅇ (조사대상공급자) 홍콩하이량, 파인 메탈(미대응) 2개사

ㅇ (조사대상물품) 이음매 없는 동관(Seamless Copper Tubes and Pipes)

ㆍ(정의) 정제한 구리*로 만든 외경 66.68㎜ 이하, 두께 조사신청물품 중 관의 내부가 

홈 가공된 제품의 경우 두께는 저면(bottom wall)의 두께를 기준으로 함

  * 0.20㎜ 이상 2.50㎜ 이하인 이음매가 없는 관 길이, 물리적 형태(직선, 코일형), 관 내부의 형태(홈 

가공 여부)와 동의 소재(인탈산동‧무산소동‧타프피치 등) 및 경도(연질 또는 경질)는 조사신청물품의 

해당 여부와는 무관함

ㆍ(용도) 이음매 없는 동관은 내식성 및 열전도율이 뛰어나 에어컨 및 냉장고 등의 가전제품 

및 공업용 열교환기, 냉난방 및 공조 시스템 등 제품의 생산 및 설치 그리고 배관‧수관 및 

열교환기 등의 용도로 사용됨 

ㆍ(관세분류) HSK 7411.10.0000

    -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13%, 한-ASEAN FTA 협정세율 0%

□ 조사 경과 : 조사신청(`25.8.25.) →조사개시(`25.9.12.) → 예비판정(`26.1.22.)

□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

□ 향후 계획

 ㅇ 무역위 결과, 재경부 건의 및 해당 정부‧이해관계인에게 통지
 ㅇ 공청회(’26.4월 예정) → 최종판정(’26.6월 예정)

공급국 공급자(수출자, 생산자)
예비
덤핑률

태국

Hong Kong Hailiang Metal Trading Limited와 그 관계회사 3.64%

Fine Metal Technologies Public Company Limited와 그 관계회사 8.41%

그 밖의 공급자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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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조사개시) 중국산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2차재심)

□ 요청 개요

ㅇ (신청인) 제일씨앤피(주)

ㅇ (재심사조사대상자) (중국) 코닥그래픽, 보시카, 화광그래픽, 화광바오리, 종인

ㅇ (재심사요청물품) 인쇄제판용 평면모양 사진플레이트*

(Presensitized Aluminum Plate for Offset Printing)

* 현재 8.78~10.32% 덤핑방지관세 부과 중(부과기간 ‘21.5.3.~’26.5.2.)

 

□ 재심사 개시 결정 내용(재정경제부 관보게재 ‘26.1.8일)

ㅇ (재심사대상물품) 재심사요청물품과 동일

ㆍ(범위) 알루미늄판의 표면을 전기·화학적으로 연마하여 산화막을 형성한 후 표면에 

감광재를 도포한 감광성 인쇄용 판으로 각 변의 길이가 255mm를 초과하는 것

        - 포토폴리머 바이올렛판(Photopolymer Violet Plate), 재생판, 더블레이어판(Double-layer Plate)은 제외

ㆍ(용도) 평면 판재에 빛과 화학물질을 투과시켜 인쇄물을 출력하는 인쇄판

ㆍ(관세품목분류) HSK 3701.30.2000

  - 기본관세율 0%, WTO 양허관세율 0%, 한·중 FTA 양허관세율 0% 

* 관세품목분류는 참고용으로서 확정적인 것이 아니며, 조사대상물품의 범위,

물리적 특성 및 용도에 비추어 수정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재심사대상기간) 산업피해 ’21.1.~’25.6.(4.5년), 덤핑사실 ’24.7.~’25.6.(1년)

ㅇ (재심사대상자) 국내생산자, 수입자, 수요자, 해외 공급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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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4  (조사개시) 자동차용 배터리팩 특허권 침해

□ 조사 개요

ㅇ (신청인) 튤립 이노베이션 케이에프티

ㅇ (피신청인) 외국기업 A, B

ㅇ (특허권) 제10-1089135호

ㅇ (조사대상물품) 자동차용 리튬이온 배터리 팩*

* 팩은 배터리 셀의 묶음 단위(셀→모듈→팩)

특허 주요 도면 조사대상물품

ㅇ (신청이유)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특허권 침해 혐의가 있는 조사

대상물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공급

□ 향후 계획

ㅇ 서면조사 및 기술설명회, 전문가 감정 등 실시('26.1월~) → 불공정무역

행위 여부 판정(’26.7월, 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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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5 ‘25년 무역위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성과

1  덤핑 조사 

◇ ‘25년 덤핑조사신청·조사 건수 역대 최대, 철강･화학제품 다수
◇ 15개국 28건에 대해 덤핑방지조치 중(철강비철 7건, 화학 12건 등 / 對中 19건)

□ ‘25년도 덤핑 조사 신청

ㅇ (신청) ’25년 덤핑조사신청 13건으로, 무역위원회 출범 이래 최대치
기록, ‘21년 대비 2배 이상 증가

- 글로벌 공급과잉과 저성장 장기화 추세로 저가 범용재의 불공정
수입 증가에 기인

    * (철강) 전세계 공급과잉능력(OECD)’21년 4.5억톤 → ‘24년 5.7억톤 (27%↑)

    * (화학) 중국·중동의 성장으로 전세계 구조적 전환기, 국내 석유화학 구조개편 중

< 국내 덤핑조사신청 현황 (최근 5년)  > 
구 분 ’21 ’22 ’23 ‘24 ’25

조사신청(전체/중국, 건) 6/4 6/4 8/4 10/8 13/9

- 全 세계 덤핑 조사개시도 가파른 증가세

    * 全 세계 덤핑조사 개시 건수(WTO): (’21) 186 → (‘22) 89 → (’23) 191 → (‘24) 368

    * ‘24년은 WTO 설립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 ’01년 372건

ㅇ (품목·국가) ’25년 조사신청 대부분이 철강･화학제품(13건중 10건)

    * 철강･화학제품은 최근 5년 조사신청 품목의 70% 차지 (‘21~’25년 총 43건중 30건)

- 中 제품이 다수(9건), 다음으로 EU(3건), 태국(2건), 일본(1건) 順

                [조사신청건]    [품목별] [국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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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조사 및 조치 현황

ㅇ (조사) ’24년 신청 9건 포함, 총 22건에 대해 조사 진행하여
’25년말기준, 9건(5개국) 조사완료, 1건 신청철회, 12건(8개국) 조사 중

- 예년 대비 연간 조사진행 및 조사완료 건도 1.5~2배 수준으로 증가

< 조사진행 및 완료 건수 (최근 5년)  >

 

구 분 ’21 ’22 ’23 ‘24 ’25
조사진행(전체/중국, 건) 11/8 10/6 12/6 16/11 22/16
조사완료(전체/중국, 건) 7/6 6/4 6/3 7/4 10*/8*

   * 신청철회 1건 포함

ㅇ (조치) ’25년, 8개 품목 덤핑방지조치(덤핑방지관세 및 가격약속) 시행

- ’25년말 기준, 총 28건(15개국) 덤핑방지조치 시행 중

< ’25년 조사완료 품목 (9건) >    

분야별 품목별 중국 인니 태국 대만 베트남

철강･비철

(4건)

스테인리스강 평판 압연 ● ● ●

스테인리스강 냉간 압연 ●

스테인레스스틸 후판 ●

탄소강 열간압연 후판 ●

화학

(4건)

OPP필름 ● ● ●

석유수지 ● ●

차아황산소다 ●

PET 필름* ◉
목재(1건) 파티클보드 ●

소  계 7건 2건 2건 2건 1건

   * PET필름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개정 검토중(재경부)                     ● 가격약속 체결 

< 덤핑방지조치 시행 중 (28건) >

품목별 국가별

화학 12건

철강•비철 7건

종이•목재 6건

유리•도자 2건

섬유 1건

중국 19건

태국•베트남 각 4건

대만•인니 각 3건

인도 2건

일본•미국•프랑스
사우디•호주•이집트
UAE•필란드•말련

각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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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 사건 대형화·이해관계인 증가로 조사 복잡도·난이도 증가

◇ 가격약속 체결, 상황변동 중간재심 최초 사례 등 반덤핑조치 유형 다양화

ㅇ (사건대형화) 철강･화학덤핑사건관련국내시장규모 급증(‘21년 대비 12배 증가)

    * 국내 평균시장규모(억원) : (‘21)1,503 → (‘22)3,976 → (’23)5,326 → (‘24)18,657 → (’25)17,971

- 사건 대형화로 개별 사건 관련 생산자･수입자･수요자 등 국내

이해관계인 규모가 커 조사난이도·복잡도 증가

    * 대표 사건의 이해관계자 수: (열연후판) 256개社, (열연강판) 1,000개社 이상

 

ㅇ (가격약속*) 반덤핑 조치 일환으로 철강제품 덤핑사건 2건(STS평판압연,

열연후판)에 대해 가격약속 수락 건의 판정

     * 수출자가 수출가격 인상과 최저가격 수준을 제의 → 수출자 제안의 산업피해 제거 

충분성 여부에 대해 무역위 심의·판정 → 재경부 장관이 수락하여 체결

- 열연후판의 경우, 가격약속 체결로 수요업체(기계, 건설 등) 부담

완화, 안정적인 대중 교역·투자 관계 기여

- 12월 현재 총 4건(‘25년 원심1, 재심1)에 대해 가격약속 시행 중

품 목 명 대 상 국 기   간 참여사(개)

H형강 중국 5년 ’21.03.30∼’26.03.29 중3

이음매 없는 동관 중국, 베트남 5년 ’23.03.02∼’28.03.01 중3, 베2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재 중국, 인니, 대만 5년 ’25.05.16∼’30.05.15 중2, 인니1, 대만2

탄소강‧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원 중국 5년 ‘25.11.24~’30.11.23 중9

ㅇ (중간재심) 국내산업 요청에 따른 상황변동 중간재심* 첫 사례로서, 

요청인이 지목한 中 PET 필름 수출자 2社 덤핑률 상향**

    * 반덤핑조치 1년 경과 후 관세율 변경 필요성 등 재심사(요청 : 국내생산자, 해외공급자 등),

      그간 덤핑률 중간재심(상황변동 중간재심) 2건(’01･‘08년)은 모두 해외공급자가 요청

   ** 中 PET 필름 덤핑률 변경: (중국 캉훼이) 2.20→7.31% (중국 천진완화) 3.84→3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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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무역구제 대응역량 강화) 사건 증가 및 대형화에 대응하여 조사

인력의 전문성* 제고, 조사기법 고도화** 지속

    * 민간전문가 채용확대, 대형 조사건에 복수 조사관 투입, 조사경험자 지속 확보 

   ** 수출국 가격왜곡 등에 대응하여 합리적 덤핑률 산정을 위해 이용가능한정보(FA) 활용 추진

ㅇ (반덤핑조치 회피 대응) 반덤핑 회피행위의 신속 차단 및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우회덤핑 조사 유형 확대(’26.1.1일 시행)

    * (현행)공급국 내 경미한 변경 → (개선) 공급국 내 삭제, 제3국 조립·가공 포함 

ㅇ (조사기반 구축) 덤핑 의심 징후 사전 감시 및 위험품목 도출위해

수입동향 모니터링 강화*, 상계관세 조사제도 기반 구축**

    * 덤핑취약품목 발굴 등 위험 품목 모니터링 기능 고도화(~`26.12)

   ** 상계관세 해외사례 검토, 실무 매뉴얼 정비 등

ㅇ (국내외 공조 강화) 우회덤핑 대응 공조 강화* 및 조사기법·경험 공유**

    * 관세청 등 관계기관간 적시 정보교환 등 반덤핑관세 회피행위 조사 협력 강화 

   ** 무역구제 협력회의(한-중, 한-베), 「한-미 무역구제 기술협의회」 재개 합의

2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 ‘24년 대비 조사신청건은 감소, 조사완료 15건으로 유사 수준 

◇ 과거 상표권 침해, 원산지 표시 위반 사건 중심에서 ’15년 기점으로 
특허권 침해 사건의 비중 확대

□ 조사신청

ㅇ ‘25년 5건으로, 첨단기술 특허권 침해(커넥티드 전기자동차, 이차전지

화재감시 시스템, 자동차용 배터리팩) 3건, 상표권·디자인권 침해 각 1건

< 조사신청 현황 (최근 5년) > 

구 분 ’21 ’22 ’23 ‘24 ’25

조사신청
/특허권침해 사건

5/2 8/5 8/6 15/6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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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 및 조치 현황

ㅇ (조사) 총 21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여 15건 조사 완료

’25년말 기준, 6건 조사 진행 중(조사개시검토 1건 , 조사중지 1건 포함)

< 조사진행 및 완료 건수 (최근 5년)  >

 

구 분 ’21 ’22 ’23 ‘24 ’25

조사진행(건) 9 11 13 28 21

조사완료(건) 5 6 7 14 15

ㅇ (판정·조치) 조사완료 15건 중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하여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4건, ▲비침해 5건, ▲조사종결 6건

□ 평가

◇ 글로벌 기업간 특허침해 분쟁 꾸준한 제소
◇ 첨단기술 특허 침해 사건 관련 국내산업영향 점검

◇ 표준특허 침해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무역행위 대두

ㅇ (글로벌 기업간 분쟁) 무역위 절차는 소송 대비 권리구제의 신속성,

판정의 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의 제소** 증가

    * 조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조사‧판정, 필요시 자체 시료분석 실시

     (헤드업디스플레이 중간막 특허권 침해 사건 : 조사대상물품의 열수축률·광택도 측정)

   ** 헤드업 디스플레이용 중간막(日 vs. 日기업), 무정전 전원장치 특허권 침해(日 vs. 日기업) 

ㅇ (공급망 영향점검) 국내특허권침해물품을국내공급하는글로벌기업에

대한 침해판정 및 제재 사례시 국내 공급망 영향 사전 점검*

    * 무정전 전원 장치 특허권 침해 사건: 일본기업 2社 → 국내 S사(반도체공정) 납품

ㅇ (표준특허 분쟁) 법리가 확립되지 않은 표준특허 분쟁을 무역위 절차

통해 당사자간 협상 재개, 신속한 라이선스 협상 타결→ 통상리스크 관리

    * 사례) 커넥티드카 특허권 침해(‘25.8월 조사종결(협상타결로 신청 철회 수용)) 

   ** 표준특허 분쟁은 기술 난이도가 높고, 표준특허 권리자의 권리 남용 여부 등 

침해 판정시 고려 요소가 많아, 특허소송시 많은 비용과 오랜 시간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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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ㅇ (협력체계구축) 시험인증기관을 통한 자료 분석(시료 분석, 시험 등), 특허

청‧지재권 분야 외부전문기관‧전문가 연계를 통해 전문성 제고

- 특허심판원(심판 신속 처리), 특허 특사경(접수사건 연계), 협‧단체

(26개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대응 지원센터) 연계 통해 조사 대응 강화

ㅇ (제도개선) 표준특허(표준에 부여된 특허) 침해, 영업비밀 분쟁 등

新 조사 수요 대응 위해 표준특허 조사기준 마련 등 제도 개선

    * 美ITC 등 해외사례조사, 국내외 법원 판단기법 분석 등 (용역 ‘25.5.~11월) 

-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결과 부과되는 제재조치(과징금 등) 관리 강화,

행정소송 대응 등 후속조치 관련 제도 정비

    *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수 매뉴얼 마련(~’25년말), 행정소송 매뉴얼 보강(‘26년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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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6  덤핑방지 조치 현황 (28건 15국)

(’25.12.31. 기준)

연번 부과물품 제품 구분 대상국가
조치내용

관세율(%) 기간 부과기간
원  심

1 FDY 섬유 원심 중국 3.95~10.91 5년 ’22. 1. 6∼’27. 1. 5

2
부틸글리콜

에테르
화학 원심 사우디아라비아 43.58 3년 ‘22. 9. 5~’25. 9. 4

3
옵셋인쇄판

(더블레이어제품)
화학 원심 중국 3.60~7.61 5년 ‘22.10.25~’27.10.24

4
폴리아미드 

필름
화학 원심 중국, 태국, 인니 4.90~28.60 5년 ’23. 2.27.~’28. 2.26

5
이음매 없는 

동관
철강ㆍ비철금속 원심 중국, 베트남 9.98~18.12 5년 ’23. 3. 2.~’28. 3. 1.

6 수산화알루미늄 화학 원심 중국, 호주 13.99~37.96 5년 ’23. 4.28.~’28. 4.27.

7 백시멘트 유리ㆍ도자 원심 이집트 60.83 5년 ’24. 4.30∼’29. 4.29

8 PET수지 화학 원심 중국 7.00~7.98 5년 ‘24. 7.30.~’29. 7.29.

9
스테인리스강 
냉간압연제품

철강ㆍ비철금속 원심 베트남 11.37~18.81 5년 ‘25. 7.11.~’30. 7.10.

10 석유수지 화학 원심 중국, 대만 2.26~18.52 5년 ‘25. 8. 1.~’30. 7.31.

11
스테인리스강 

후판
철강ㆍ비철금속 원심 중국 21.62 5년 `25. 9. 5.~`30. 9. 4.

12
탄소강‧그밖의 

합금강 열간압연 
후판제품

철강ㆍ비철금속 원심 중국 27.91~34.1 5년 `25.11.24.~`30.11.23.

13 파티클보드 종이ㆍ목재 원심 태국 13.03~15.18 5년 ‘25.12. 5~’30.12. 4

14 차아황산소다 화학 원심 중국 12.87~33.97 5년 '25.12.17~'30.12.16.
재  심

15 에이치(H) 형강 철강ㆍ비철금속 1차재심 중국 28.23∼32.72 5년 ’21. 3.30∼’26. 3.29

16 옵셋인쇄판 화학 1차재심 중국 8.78∼10.32 5년 ’21. 5. 3∼’26. 5. 2

17 PET필름 화학 1차재심
대만, 태국, 

아랍에미리트연합
3.19∼60.95 5년 ’21.12.24∼’26.12.23

18 플로트판유리 유리ㆍ도자 4차재심 중국 36.01 5년 ’22. 4. 8∼’27. 4. 7

19
부틸글리콜

에테르
화학 재심 미국, 프랑스 20.10∼25.00 5년 ’22. 7.26∼’27. 7.25

20 PET필름 화학 4차재심 중국, 인도 2.20∼36.98 5년 ’23. 5. 8∼’28. 5. 7

21 페로실리코망간 철강ㆍ비철금속 1차재심 베트남, 인도 2.30~11.04 5년 ’23. 7.21∼’28. 7.20

22 도공인쇄용지 종이ㆍ목재 재심 일본, 중국, 핀란드 8.22~16.23 5년 ‘24. 3.18.~’29. 3.17.

23 합판 종이ㆍ목재 4차재심 말레이시아 4.73~38.10 5년 ‘24. 7. 2.~’29. 7. 1.

24 합판 종이ㆍ목재 3차재심 중국 3.3~27.21 5년 ‘24. 7. 2.~’29. 7. 1.

25 침엽수 합판 종이ㆍ목재 2차재심 중국 7.15 5년 ‘24. 7. 2.~’29. 7. 1.

26 합판 종이ㆍ목재 1차재심 베트남 9.78~31.28 5년 ‘24. 7. 2.~’29. 7. 1.

27  OPP필름 화학 2차재심 중국, 인니, 태국 2.50∼25.04 5년 ’25. 4.25.∼’30. 4.24.

28
스테인리스강 
평판압연제품

철강ㆍ비철금속 1차재심 중국, 인니, 대만 7.17∼25.82 5년 ’25. 5.16.∼’30. 5.15.


